










찬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에 “조금 두꺼운 옷

을 입고 갈까?” 걱정을 하며 잠바를 걸치고 

수영사적공원으로 향한다. 마을소식지에 수

영농청놀이 공연을 보고 글을 싣기로 하였

으나 아쉽게도 아직 공연을 하지 못해 전수

교육 현장을 가기로 했다.

교육이 시작되었는지 흥겨운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재촉한다.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

당에 도착하였을 때는 다행히 어방놀이 연

습이 막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자리를 

잡고 교육이 시작될 때까지 책자를 보며 기

다린다.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되어 농청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수영의 자랑이다.

코로나19로 공연은 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

히 교육을 하며 전승하고 있다고 한다. 곧 

공연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농청놀이는 긴담뱃대처럼 생긴 영각를 동서

남북으로‘부웅~부웅’소리를 내며 교육이 시

작되었다.

사물놀이의 쾡과리 소리가 흥겹게 울리면

『풍물-농요-풀베기소리-가래소리-모찌기

소리-모심기소리-도리깨타작소리-논매기

소리-소싸움과 칭칭소리』순으로 공연과 똑

같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

농청놀이를 보는 내내 농사를 지으며 살아

가신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났다. 때 되면 모

내기하고 풀 뽑고 밭두렁에 깨 심으며 살아

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수영농청놀이
전수교육 현장을 다녀오다 마을발굴단 장은서

농사철이 되면 시골에서 고스란히 주말을 

보내고 오면 온몸이 쑤시고 뻐근하여 며칠

은 고생을 했다. 그러고 보면 종일 농사일을 

하며 허리 펼 시간도 아끼며 열심히 손을 놀

리신 부모님은 허리가 성할 일이 없다.

농요로 고단함을 달래며 농사를 지으셨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금 존경심이 우러

난다.

인상이 좋으신 김채우 선생님은 무형문화재

가 되기 위해 1992년 입회하여 조교-전수

생-전수장학생-이수자-보유자후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보유자가 되셨다고 한다. 농

사지으며 살아온 우리 모습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공연으로 보여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조용

한 도심 속에서 연습하는게 쉽지 않으신지 

주민들의 관심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

셨다.

그러고 보면 공원에는 천연기념물이, 이웃

의 아재는 무형문화재. 귀한 것을 쉽게 만나

고 볼 수 있어 귀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아

껴야 할 것이다.

농청놀이 전수교육 현장을 다녀오면서 가까

이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도도수영    1110  시 지정 무형문화재 : 농청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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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1일(일) 오후 12시부터 약 5시간 가량 수영성 마을박물관과 도도수영 어울림센

터에서 효시(소리화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도도수영 뉴딜사업 마을

축제의 하나로 수영사적공원의 의미를 되살리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

되어 사전에 전화접수 및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체험 내용으로는 효시 

만들기, 색칠하기, 효시 목걸이 만들기가 있었고, 수영성 마을박물관에서는 추가로 효시 체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효시(소리화살) 만들기 체험대구(區)민 힐링콘서트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도도수영    17도도수영    1716  주민축제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동아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주최하는 ‘대구(區)민 힐링콘

서트’가 비콘그라운드 2층 비콘스퀘어에서 지난 10월 23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

시간 30분가량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

해 개최되었으며 방역을 위해 사연공모 당선자와 사전신청자 40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 대구(區)민 힐링콘서트는 유튜브 ‘수영구TV’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